
포스코건설, 남해에 IGCC 단지 건설
9조5000억원 투입해 2020년 상업운전 … 발전효율 높고 환경오염 적어

경남 남해군에 대용량 석탄가스복합발전(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단지 건설이 추진

된다.

남해군은 4월28일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IGCC를 핵심으로 한 신재생에너

지 산업단지 건설에 동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포스코건설은 4월2일 남해군에게 2015-2024년까지 9조5000억원을 투입해 남해군 서면에 IGCC 중심의 신재

생에너지 산업단지 건설을 제안했다.

포스코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까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1단계로 시간당 발전능력 300MW의 한국형

IGCC 상용 1호기를 건설해 2020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2단계로 3000MW 상당의 IGCC 상용발전시설을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IGCC는 석탄을 수증기·공기와 함께 고온 고압으로 가스화시켜 합성가스를 만들어 가스 및 증기터빈을 구동

하는 차세대 청정에너지 발전기술로 석탄 화력발전에 비해 발전효율은 높지만 오염물질 배출이 매우 적은 것

이 특징이다.

정현태 남해군수는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건설은 남해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

다”며 “남해군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남해군의 입장 발표에 따라 남해군과 포스코건설은 5-12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

으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방침이다.

한편, 남해군은 2011년 7월 한국동서발전이 남해군 서면 일대에 8조6000억원을 투자해 4000MW의 화력발전

을 포함한 남해에너지파크 건설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의 찬 반 갈등이 깊어져 2012년 10월 주민투표를 실시해 유효 투표인수 2만2250명의 51.1%가

반대해 화력발전소 유치사업이 백지화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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